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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마의 “내로남불”        17-09-29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을 줄인 말입니다. 지금 미안미에서는 미안마 내에서 소수 민족인 로힝야 (Rohingya)주민들이 대량 살상을 비롯한  증오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향년 72세인 아웅산 수키여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녀는 영국인 남편을 갖고 있었지만 미안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강열히 펼쳐서 1989년부터 2010까지 21년간 미안마의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동안 거의 대부분을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으면서도  미안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난 중에 노벨 평화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전 세계인의 존경과 동정을 받았습니다.

미안바 군사정부는 국제적인  압력에 못 이겨서 2010년에 드디어 자유선거를 허용했지만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수키 여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정권은 헌법을 고쳐 수키여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수키여서는 미안마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키여사가 창당했고 이끌고 있는 정단이 국회의석의 86%를 차지했지만 그녀는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의 자문관 칭호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칭호가 무엇이든지 그녀는 미안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과 두 자녀는 영국시민이지만 미안마에서의 정치활동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옆 나라인 밴글라데쉬로부터 100여만명이 미안마로 이주해 와서 라카인 (Rakkine) 지대에 모슬림 거주지역을 형성한 이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안마의 군사독재 정부는 이 모슬림 족들에게 계속되는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2017년 8월 15일 이후로 로힝야 모슬림 들은 유격대를 조직하여 30여 곳의 경찰 초소를 공격해서 20여명의 경찰관을 살해했습니다. 이런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미안마의 군부는 라카인 일대의 모슬림들을 공격하여 1,000 여명의 모슬림 주민을 살상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주까지 420,000 명의 모슬림 주민이 국경을 건너 뱅글라데쉬로 피난 갔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2,000명 정도가 국경을 건너서 피난하고 있다 합니다. 

오랜 동안 군부와 맞서서 항쟁해오던 아웅산 수키 여사는 이번에는 군부의 탄압을 지지했습니다. 당연히 20여년 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하여 투쟁해 온 아웅산 수키 여서의 이런 행동에 국제적인 그녀의 지지자들은 실망했고 대다수가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영예로운 상을 수여한 여러 단체들은 수여한 상을 취소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지지와 인기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인권유린을 당하면 인권유린이고 남이 당하면 인권유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다. 수키 여사는 미안마의 소수계인 모슬림족들을 비난하면서도 군사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유행어가 수키 여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시집살이를 당한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이 한국에서 있듯이 수키 여사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된 것 같습니다, 끝
